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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미령 

1955년 춘향전(이규환)

최은희 

1961년 성춘향전(신상옥)

김지미 

1961년 춘향전(홍성기)

홍세미 

1968년 춘향(김수용)

문희 

1971년 춘향전(이성구)

장미희 

1976년 성춘향전(박태원)

이효정 

2000년 춘향뎐(임권택)

조여정 

2010년 방자전(김대우)

춘향을 돌아보라  당대 최고 여배우가 보인다 

극장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헤치고 휠

체어를 탄 신 감독의 부인 최은희(85)씨가 

나타났다. 거동이 불편할 뿐 꼿꼿한 태도는 

여전했다. 그는 “‘성춘향’을 찍을 때가 어제 

같은데 벌써 50년이라니 그 감회를 뭐라 말

로 표현할 수가 없다”며 감격스러워 했다. 

먼저 간 남편에 대해 “‘세월이 약’이란 말은 

나한텐 해당되지 않는 말 같다. 감독님이 가

신 뒤로 하루도 잊고 살아본 날이 없다”고 

말했다. 변영주·김태용·권칠인·강대규 등 소

장파 감독도 참석했다. 상영회는 300석이 꽉 

차는 성황을 이뤘다.

　‘성춘향’은 국내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

프(cinemascope·와이드스크린 방식의 대

형영화)다. 61년 명보국제극장 등에서 74일

간 장기 상영되며 3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

는 ‘대박’을 터뜨렸다. 당시로선 한국영화

와 외화를 통틀어 최고 흥행기록이었다. 신 

감독의 제작사 신필름은 이 영화의 성공으

로 전성기를 열었다.

　이날 상영회는 신필름 제작부로 연출에 

입문한 이장호 감독(신상옥기념사업회 이사

장)이 신 감독 5주기를 맞아 아이디어를 냈

다. 68년 ‘춘향’을 연출했던 김수용 감독은 

“‘성춘향’은 최은희·김진규 캐스팅이 워낙 

독보적이었고, 의상·소품은 물론 기술적으

로도 매우 뛰어났던 작품”이라고 회고했다.

　신상옥·최은희 부부의 아들인 신정균 감

독은 “아버지가 두 번 만든 작품이 2편 있

는데 ‘꿈’과 ‘성춘향’이다. 북에 계실 적에 

‘사랑 사랑 내 사랑’이란 제목의 뮤지컬 영

화로 ‘성춘향’을 다시 만드셨다. 그 정도로 

애착을 가졌던 작품”이라고 설명했다. 행

사가 열린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도 이들 

부부에겐 뜻 깊은 곳이다. 신 감독이 극장

을 인수한 후 최씨가 ‘허리우드’라는 이름

을 지었다. “우리도 할리우드 못지 않은 좋

은 작품을 만들어보자”는 바람에서였다.

　춘향은 스타여배우의 계보= ‘춘향모 궁둥

이 흔들 듯 한다’는 말이 있다. 몸을 몹시 흔

들어댈 때 인용하는 말이다. 비유컨대 춘향

은 한국 영화계를 흔들어왔다. 한국영상자료

원에 따르면 ‘춘향전’은 1923년 이래 지금까

지 15회 영화화됐다(제목에 ‘춘향’이 들어간 

경우만 해당). 게다가 주인공 춘향은 당대 인

기절정을 구가하던 배우들이 맡았다.

　문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구적 미모라

는 점도 역대 춘향이의 특징이다. 한국영화

사상 유례 없이 열흘 간격을 두고 개봉한 최

은희의 ‘성춘향’과 김지미의 ‘춘향전’은 두 

걸출한 여배우, 신상옥·홍성기 두 라이벌 감

독의 대결로 ‘춘향전(戰)’이라는 별명이 붙

기도 했다. 결과는 ‘성춘향’의 승(勝). 이몽

룡 역 신성일의 스타성은 물론, 도금봉(향

단)·허장강(방자)의 감초연기, 화려한 색채

감 등에서 경쟁작을 압도했다.

　윤정희·남정임과 ‘트로이카’를 이뤘던 

문희도 춘향이었다. 71년 이성구 감독의 

‘춘향전’에서 신성일과 호흡을 맞췄다. 한

국 최초로 70㎜ 필름으로 촬영된 작품이

기도 했다. 당시 다른 트로이카 여배우들

이 모두 배역을 탐냈지만 결국 가장 한국

적인 외모라는 이유로 문희에게 역이 돌아

갔다고 한다. 오디션을 통해 춘향이 된 여

배우로는 홍세미와 장미희가 있다. 홍세미

는 2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68년 ‘춘향’

의 히로인이 됐다. 신인탤런트이던 장미희

는 ‘성춘향전’ 홍보를 위해 열린 춘향선발

대회에서 1등을 했다. 76년 첫 영화인 ‘성

춘향전’으로 그는  스타덤에 올랐다. 

 기선민 기자 murphy@joongang.co.kr 

‘성춘향’ 50주년 기념상영회와 신상옥 감독 5주기 추모식에 영화인일반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. 왼쪽

부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, 최은희 여사, 원로 배우 신영균최지희씨, 이장호 감독. 안성식 기자  

국내 최초로 70 필름으로 촬

영. 사극영화 붐을 일으켰다.

인기절정이던 최은희·김진규 캐

스팅이 빛을 발했다.

걸출한 외모의 김지미가 나왔으

나 흥행에선 실패했다.

2000여 명이 몰린 오디션을 통

해 춘향을 공개 모집했다.

윤정희·남정임·문희 ‘트로이카’

의 각축 끝에 문희가 캐스팅됐다.

장미희의 첫 영화. 신인 탤런트

였던 그를 스타덤에 올렸다.

동그랗고 동양적인 외모의 춘향

으로 신선함을 줬다.

방자(김주혁)와 과감한 정사장

면으로 300만 관객을 모았다.

춘향전과 여배우들 (괄호 안은 감독) 사진=한국영상자료원·열화당

“신상옥 감독님은 늘 ‘필생의 작품을 찍어

야 한다’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. ‘성춘

향’은 감독님이 평소 신조대로 혼신의 힘

을 기울여 찍은 작품입니다. 제 연기에 한

번도 스스로 만족한 적이 없었지만, ‘성춘

향’은 참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.” 12일 오

후 서울 낙원동 허리우드클래식시네마. 신

상옥(1926∼2006) 감독이 연출한 ‘성춘향’

(1961년) 50주년을 맞아 기념상영회와 5

주기 추모식이 열렸다. 원로배우 신영균, 김

수용·정진우·이장호이두용 감독, 배우 최

지희, 성우 오승룡·권희덕 등 원로 영화인 

100여 명이 참석했다. 김동길 연세대 명예

교수, 정대철 민주당 고문도 함께했다. 

‘성춘향’50주년 신상옥 5주기 추모식 

 1961년 38만 관객 최고흥행  

 김지미와 맞대결서 승리 

 휠체어 타고 온 부인 최은희씨 

“남편은 늘 필생의 작품 추구”  


